
다시 경기장으로:
선수를 경기에
다시 내보내기 위한
지도자 안내

생명이 위태롭지는 않은 부상은 운동에서 흔히
일어납니다. 도움을 청하는 것은 현명하고 안전한
선택이며, 제대로 살피고 치료하지 않아 더
심각해지는 것을 막아 줍니다. 아래 안내는 곧바로
의료 도움을 받아야 할 때와 선수를 다시 경기에
내보내도 될 때를 가늠하는 대략의 기준입니다.

의료 도움이 필요한 때
· 다친 자리가 곧바로 붓거나 염증이 생길 때

· 관절이 불안정하게 느껴질 때

· 꿰매야 할 만큼 밖으로 피가 날 때

· 뇌진탕이 의심될 때(방향을 못 잡음, 두통, 시야 문제, 정신 혼란, 메스꺼움)

· 평소 하던 동작을 할 때 머뭇거리거나 절뚝이거나, 뛰고 달리고 던질 때 아프거나,
관절이 움직이는 범위가 줄었을 때

· 관절을 다칠 때 “뚝” 하는 소리가 났을 때

· 다친 뒤 힘이 빠졌거나 그 자리에 몸무게를 싣지 못할 때

선수마다 부상마다 다르지만, 치료가 필요했던 선수는
다음과 같을 때 경기장으로 돌아갈 수 있습니다.
· 관절이 움직이는 범위에 제한이 없을 때
· 힘이 온전히 돌아오고 움직임이 정상일 때
· 치료한 의사나 집도의가 괜찮다고 했을 때

같은 경기에 다시 내보내도
되는 때
머뭇거리거나 절뚝이거나 다른 동작으로 감추게
할 만큼 아프지 않고, 평소처럼 경기 동작을 해낼
수 있을 때입니다.

지도자께: 다친 선수를 곁에 두세요
· 회복하는 동안 선수가 지도자 곁에서 함께하도록 해
소속감을 잃지 않게 하세요.
· 근력과 체력을 꾸준히 기르고, 보호 장비를 모두 갖추고,
경기 규칙을 지키는 등 선수가 부상을 막기 위해 할 수
있는 일을 열어 놓고 이야기하세요.

기억하세요! 부상은 저마다 다릅니다.
비슷한 부상이라도 낫는 속도는 선수마다
다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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